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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정년퇴직 근로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30만원 지원
- 인천시,「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」참여 기업 모집 -

-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, 1인당 최대 1년 월 30만 원 고용연장 지원금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정년퇴직 근자자들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

인력난 해소를 위해 「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」참여 

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
 

인천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 60세~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

재고용하거나, 신규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

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. 올해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

된다.

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%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, 10인 미

만 근로자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 3개월마다 근무

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. 

2019년 시행 이후, 지난해까지 680명 이상의 정년퇴직 후 근로자들이 

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는데,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

자리를 발굴하고 정년이후 퇴직자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생활안정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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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신청기간은 이달 28일(화)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

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

(http://bizok.incheon.go.kr)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.

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“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정년퇴

직자의 재취업을 통해 인천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는 물론 퇴직자

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이번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

바란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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